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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자투리’ 시간 
100% 활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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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DU TALK
#에듀_토크

#토·톡·존

시간을 잘 활용하려면 시간의 

가치를 깨달아야 하는데요. 

엄마들이 볼 때, 아이들의 눈에서 

핸드폰이 떨어지지 않는 걸 보면 꽤 

많은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아요. 

일과 중 틈새 시간을 효율적으로 

사용한 이야기를 들어보고, 

학생들의 자투리 시간을 

활용해보도록 우리 아이를 

격려해보는 건 어떨까요?

이동 시간에 영단어 잡기_ 영어 1등급 노리는 성실형(?) 

집 학교 학원, 이동 중에는 주로 영어 단어를 암기해요. 특히 영어 

학원 가는 길, 흔들리는 차 안에서 영단어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

어요. 학원 도착과 함께 단어 테스트가 시작되거든요. 

재시(단어 재시험)를 피하기 위한 루틴이지만, 벼락치기 암기가 

아니길 바랄 뿐이죠. 이동 시간, ‘자투리’ 공부로 단어를 암기하기

가 힘들다면 영어 듣기를 추천해요.̂  ̂

단,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인 거, 알죠?

석식을 기다리는 틈새 시간_ 몸풀기하는 운동 마니아!

7교시 수업이 끝나고 학교 석식을 기다리는 1시간, 좋아하는 구기 

종목별로 소경기가 시작됩니다.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급식을 거

르는, 운동에 진심인 친구들의 골든타임이죠. 점프도 하고 숨차게 

뛰기도 하니 굳어 있던 몸이 풀어지고, 어느새 기분도 상쾌해진

답니다. 땀방울로 가득한 석식 전 자투리 시간이 얼마나 달콤할지 

상상만 해도 개운해지는 느낌입니다. 이성 친구를 사귀는 아이들

은 그 시간에 탁 트인 예쁜 교정을 산책한다고 하네요. ㅎㅎ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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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토닥토닥 Talk Zone(토·톡·존)’은 학부모님들의 공간입니다. 입시 고민에 소소한 푸념, 깨알같은 일상 꿀팁까지 학부모님들이 공감할 만한 소재와 이야기들로 채워질 예정입니다. 
리포터가 선정한 건강 만점 간식 레시피도 놓치지 마세요! <내일교육> 학부모님들의 보호구역! 토·톡·존이 언제나 응원합니다!_ 편집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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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부에 진심인 친구들의 전략 타임_전교 등수를 바꾸는 점심시간 

중학교 땐 공부를 멀리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공부에 불을 붙였어요. 옆에서 보면 안쓰러

울 정도로 공부만 합니다. 급식을 위해 대기하는 시간도 아깝다며 도시락을 요청할 정도였죠. 일단 도

와줘야겠다는 생각에, 아무 말 없이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했어요. 문제집이라는 문제집은 다 풀더니 

결국 등급이 급상승해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어요. 아이 스스로 공부에 열정을 보일 때, 괜히 간섭하

거나 말을 보태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 

아침은 비문학 지문과 함께 시작_ 국어 포비아 아닌 국어 러버로 변신

국어는 공부해도 안 된다는 다소 공포스러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. 오랜 시간 조금씩 실력을 쌓아야 해낼 수 

있다는 뜻이기도 하죠.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독해력이 좋은 것처럼요. 매일 한 지문씩 제대로 훈

련해보기로 결심했고, 어떤 시간을 공략해야 꾸준히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답니다. 아침에 시원하게 세수하고 책상

에 앉아 한 지문씩 꼼꼼하게 공부하고 식사를 했어요. 아침 공부는 꾸준히 해야 습관화할 수 있어요! 잠이 부

족해 지각이 걱정된다면 일단 학교로 GO! 이때는 1교시 수업 전 쉬는 시간을 활용해보세요.

잠자기 전_ 재미난 책 읽기로 하루 마무리

취침 전, 책을 끼고 뒹굴거리다 하루를 마무리합니다. 잠자기 전 독서가 어느새 습관이 되었어요. 주로 좋아

하는 소설책 위주로 읽다 보니 밤이 가까워질수록 재미나게 볼 책을 생각하며 흐릿해진 집중력을 살짝 잡아

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. 시원하게 샤워한 뒤 기분 좋게 책을 잡아보지만, 많이 읽지는 못하고 스르르 

잠이 듭니다. 주변에 책 읽을 시간이 없다며 하소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. 이렇게라도 해보라고 추천하고 

싶어요. 

쉬는 시간 10분은 수학 열공 타임_ 수포자를 포기하자!  

가장 취약한 과목인 수학. 몰라서 틀리고 단순 계산 실수로 틀리고, 60점을 넘어본 적이 

없는 아이에게 미션이 주어졌어요. 수업 시작 전 쉬는 시간에 교과서의 기본 개념 부분에 

딸린 쉬운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죠. 친구들이 푸는 검은색 표지의 고난도 문제집으

로 낑낑대지 말고, 교과서의 기본 개념에 딸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봅니다. 쉬는 시간을 

이용해 빠르게 풀어도 계산 실수가 없도록 집중하는 게 포인트!  


